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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, 친환경적 모빌리티에 지속적인 노력 기울이고 있어 

 EU, 운송산업 전환 목표
2030년, 2035년, 2050년

를 포함한 ‘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’ 발표 a)~c)

유럽연합(EU)는 2030년까지 유럽횡단 운송네트워크(TEN-T) 완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하

고 오염이 적은 ‘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’ 발표하며 투자 증가와 시장 강화를 모색함

- EU는 2020년에 자동차, 철도, 항공, 선박을 포함하여 EU의 운송 시스템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디지털화하

여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‘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’을 제시

- 동 전략은 지속가능한 운송 모빌리티를 위해 친환경은 향후 운송부문의 새로운 자격이 되어야 하며, 디지털

화는 전체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크게 친환경, 디지털과 탄력

적인 모빌리티를 위해 필요한 82개의 행동계획을 수립함

- 해양 부문은 선박의 긴 수명주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 준비된 무배출 기술이 부족한 점을 들어 탈탄소

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 저탄소 액체 및 기체 연료에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언급함

- 그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오염물질 무배출 선박이 시장에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운송은 더 지속가능하고 

친환경적인 대체연료를 이용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

- EU는 해당 전략 수립을 통해 유럽 운송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

고 미래의 충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함

 녹색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1.89억 유로의 EU 보조금 지원 d),e)

EU는 2023년 3월 15일 TEN-T의 대체연료 인프라 설치를 위해 12개 회원국의 26개 프로젝트를 

선정하고 총 약1.89억 유로(한화 기준 약 2,646억)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결정함 

- 프로젝트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목표는 EU의 그린 딜과 같은 의욕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지

속가능한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임

- EU는 2021년~2027년의 유럽연결 프로젝트(CEF: Connecting Europe Facility) 프로그램에 따라 EU 회

원국의 TEN-T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58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, 2014년부터 CEF는 1,200

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290억 유로의 금액을 지원한 바 있음

- 선정된 프로젝트 중 선박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제안한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항구에 국제 유람선을 

위한 육전 공급 인프라 건설에 587만 유로(한화 약 82억)를 지원받게 될 예정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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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U 회원국들이 오는 4월 13일에 선정된 프로젝트를 승인한 이후에 집행위원회는 몇 주 안에 공식적인 

자금조달 방안을 결정하게 될 예정임

<그림 1> 유럽횡단 운송네트워크(TEN-T) Core netrwork corridor  

자료 : European Commission (2023.03.15. 검색)

 진정한 친환경은 선박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

일부 지역 또는 특정 운송수단의 변화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어려워

- EU는 이미 탈국경화를 바탕으로 탈운송수단까지 고려해 모빌리티의 전체적인 친환경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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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으며, 이것은 국부적 지역 또는 제한된 운송수단의 패러다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함

- 현재는 도로, 철도, 선박, 항공과 같은 운송수단 간의 특성화도 필요하지만, 운송이라는 기본적인 공통의 

범주 안에서 모달 시프트(modal shift)를 더 크게 고려해 쌍방향의 변화가 필요함

국제사회에서 탈국경, 탈운송수단으로 대응하는 유럽국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 필요

- 유럽국들은 친환경 운송의 기술 개발, 국제 표준화,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

기울여 합심해왔기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

- 우리나라는 유럽과 지리적으로 다른 배경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 운송수단 간 모빌리티 변화와 주변 아시아 

국가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힘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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